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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회 때 부흥강사님께서 2011년에는 더 웅장

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하자고 주님의 방향을 잡

아주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시대나 기성 앞에 절대 

주눅 들지 말고, 개인도, 교회도, 지역도, 섭리도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흐름

에 따른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섭리에게 힘

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섭리 모든 자들은 들어라.

너희 모두 정녕 내가 숨겨 키운 하늘군대다.

특수부대 특공대들이다.

갖은 환란 고통 겪게 하여 더 크게 성장시키고 키

워온 

나의 사랑하는 섭리의 군대로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정녕 크고도 큰 자들이다.

한 명이 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

저 기성들 엄살떨지.

조금만 해도 어렵다, 힘들다 하지.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란 것 못하지.

심정 맞추지 못하도다.

내 심정 터놓을 곳은 정말 섭리 너희들뿐이야.

선생 표상 세워 이와 같이 이러하라고 세웠다.

그를 보고 나를 느끼고, 그를 통해 내게 나아오라.

(예수님께 선생님을 기르고 연단시켜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 

바로 선생님을 세워주신 것임을 잘 몰랐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신이시니 인간과 소통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뿐인 독생

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의 육과도 같은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에

게 표상을 세워 그와 같이 살면 표상과 똑같은 복

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 선생님을 표상자로 세우심은 구원을 어떻

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주시

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표상자를 따라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극적인 

사랑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

다.”)

그래 정녕 내 심정을 읽었도다.

표상자를 세운 것은 

내 극적인 사랑을 눈에 보인 것이다.

너희 홀로 하기 힘들 것을 내 알기에 

너희 선생 세워서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나와 일체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 인생들이 참으로 다양하니 

그 표상자는 너희 인생들 다 겪게 만들었다.

못 입고, 못 먹고, 가난해 보고, 굶어보고 

추워서 덜덜 떨어보고 더워서 힘들어 보고 

죽을 만큼 극적으로 아파보고

형제간에 힘든 것, 부모와의 관계, 

전쟁과 갖은 핍박과 이성누명, 

잠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워 기도하며 

영계 천국, 지옥 다 겪게 하며 

짝사랑, 온갖 어려움, 고통, 감정을 겪게 하였다.

그래야 무지한 너희들 지도해주지. 

알아야, 겪어봐야 코치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참으로 고생 많았다.

그는 정말 깨어지지 않는 

단단하게 연단되어 나온 무쇠와 같은 자가 되었도

다.

너희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와 같은 삶을 살며 내 무한한 사랑을 받아라.

섭리는 내 가려운 속을 긁어주는 최고의 신부다.

신부만이 긁어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진정한 신부이니 

종과 아들과 비교할 것도 없다.

자신감을 가지라!

나 예수가 너희 섭리와 함께하리라.



선생의 처지가 부끄럽지 않거든 당당히 외치라.

선생 부끄러이 여기는 자! 

나도 정녕 그런 자를 부끄럽게 여기기라.

내가 기른 섭리에 군사들이여.

나가서 외치라! 

담대하게 하나 된 너희 가운데 내가 정녕 역사하리

라.

섭리 사랑하는 자들아 두 손 잡고 나가자.

무지한 저들을 나의 시대 복음으로 깨우자!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주어라.

나는 기대하노라.

사랑으로 일체되어 오늘도 나의 복음을 전하는 모

든 자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 주노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니라.


